
토기수련과 토성

일요명상수련













▸비의 형상은 말발굽처럼 생김(서양의학에서 분리된 개념. 비장과 췌장 통합) 

▸안쪽은 위완을 감싸는데 토(土) 모양을 본뜬 것 

▸비는 의가 깃드는 곳 

▸비는 혈액을 싸고 있고, 오장을 따뜻하게 하며, 의를 저장하는 기능 

▸위는 받아들이는 것을 주관하고, 비는 소화시키는 것을 주관 

▸ “위는 시장과 같다.” 위는 수곡이 들어가는 곳으로, 오미가 모두 들어가서 섞이므로 시장 같다
고 하는 것이다.(내경) 

▸  ⁃  “비로소 이루어진다.” : 중토 비장을 ‘황정’이라고 칭하는 이유 : ‘누런 마당’ 비라는 장부를 
텅 빈 공간에 비유. 무위의 위. 텅 비움으로써 만물을 포용하는 역할을 한다. 중심이지만 탈중심
을 통해 오각형의 오행을 이룸으로써 중심의 역할을 한다. 

토기수련



1. 장 : 비(脾) - 간의지관(諫議之官 : 국왕에 대한 자문과 간언을 맡음. 심장의 의사결정
을 조절, 심장의 신지작용이 아집과 독선, 감정의 항진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절=>그 조
절 행위를 ‘생각’, ‘생각’을 조절하는 ‘생각’, 이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조절되지 
못하고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정보에도 소화불량이 생겨서 생각 
자체가 귀찮아진다. 감정이 오해와 망상의 드라마를 끝없이 만들고, 현실을 만나지 못한 
공허한 신념이 지속되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음, 창름지관(倉廩之官 : 오미가 
나오는 저장고), 후천지본(後天之本 - 잘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후천의 근본), 비주
운화(脾主運化 -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운송하고 찌꺼기를 배설시키는 모든 과
정), 비통혈(脾統血 - 비는 전신의 혈을 통섭한다. ), 비주습(脾主漝 - 비장에 기운이 약
해지면 수곡정미를 폐로 올리지 못함, 비장에 습기를 쌓임, 비는 습기를 생산하지만 습
기를 싫어함), 비주승(脾主昇 - 상초에 폐로 액기스를 보내 전신에 산포시키도록 작용), 
비주사지기육(脾主四肢肌肉)

토기수련



▸2. 기운 : 습(漝) 

▸3. 신(神) : 의(意) 

▸4. 정(情) : 사(思) 

▸5. 체(體) : 육(肉 - 살에 대한 혐오. 
과잉과 결핍의 근대성) 

▸6. 규(竅) : 구(⼞) 

▸7. 화(華) : 순(脣) 

▸8. 성(聲) : 가(歌)

▸9. 변(變) : 얼(噦) 트림, 딸국질 

▸10. 액(液) : 연(涎) 입 밖으로 흐르는 침  

▸11. 부(腑) : 위(胃) - 위주강(胃主降 - 소화
를 위해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려보냄), 위주
납(胃主納) - 초보적인 소화과정(부숙-발효)) 

토기수련



1. 이 경맥은 콧방울의 양쪽에서 수양명대장경으로부터 이어받고 콧마루에 올라가 좌우의 
경맥이 엇바뀐 다음 족태양방광경의 정명혈(눈 안 쪽 부분)을 지나 코의 양옆으로 내려와 
윗니의 틀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입술을 돌아 임맥의 승장혈(아랫입술과 아래턱 가운데 
부분)에서 엇바뀌고 귀 앞을 지나 이마로 간다. 한가지는 대영혈(아래턱뼈의 가장자리)에서
부터 내려와 인영혈(목울대에서 양 옆으로 맥이 뛰는 부분)과 기관의 옆을 지나 쇄골상와와 
횡경막을 지나 위에 속하고 비에 연계한다. 위에서 한 가지가 갈라져 나와 뱃속을 지나 아랫
배에 있는 기충혈(다리 부분의 서혜부 중앙부와 성기의 중앙부분)로 간다. 곧바로 가는 가
지는 쇄골상와에서 중쇄골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배에 가서 앞정중선의 2차 옆을 지나 기충
혈에 가서 먼저 가지와 합친 다음 넓적다리의 앞, 무릎뼈의 바깥쪽, 굵은 정강이뼈의 앞부분 
바깥쪽, 발등을 지나 둘째발가락에 가서 끝난다. 한 가지는 무릎 아래 3치되는 곳에서 갈라
져서 엄지발가락에 가서 비경에 연계된다. 이 경맥은 위, 비, 눈, 코, 입 윗니의 틀, 하악관절, 
이마, 목구멍, 젖가슴, 다리 앞부분, 첫째, 둘째, 세째 발가락과 연계된다. 

족양명위경 (足陽明胃經)



• 2. 이 경맥에 병이 생기면 높은 열, 학질, 땀흘리기, 의식장애, 헛소리, 과증, 눈아픔, 
코피, 입술포행진, 후두아픔, 젖가슴아픔, 무릎, 다리 앞이 아프고 열이 나거나 차가워
진다. 헛배가 부르고 배끓는 소리가 나며 부종이 생긴다. 소화가 빨리 되고 이내 배가 
고프며 하품과 기지개를 한다. 

족양명위경 (足陽明胃經)



족양명위경 (足陽明胃經)



▸1. 이 경맥은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발안쪽의, 발등과 발바닥 피부조직의 경계틈
을 지나 안쪽 복사뼈의 앞부분, 굵은 정강이뼈 안쪽 부분을 지나서 안쪽 복사뼈로부터  
8치 위에서 족궐음간경과 엇바뀐 다음 넓적다리 안쪽 앞부분을 지나 뱃속으로 들어가
서 위에 연계되고 비에 속하며 위에서 한 가지가 갈라져서 횡경막을 지나 심장에 연계
된다. 기본 줄기는 횡경막을 지나 목구멍을 끼고 올라가서 혀뿌리에 연계된다. 이 경맥
은 비, 심, 위, 목구명, 혀 등과 연계된다. 

족태음비경 (足太陰脾經)



▸2. 이 경맥에 병이 생기면 명치끝 아픔, 설사, 소화장애, 배끓는 소리, 메스꺼움, 입맛 없음, 
헛배 부름, 황달 등 소화기계통의 병증과 두통, 머리가 무거운 느낌, 온몸의 피로, 혀의 운동
장애, 팔다리 근육 위축, 다리 안쪽이 파인 느낌, 오줌이 나가지 않는 것,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3. 비경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 얼굴빛이 누렇게 뜨고, 트림을 자주하며, 생각을 많이 하
고 맛있는 것을 찾는다. 속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배꼽 부위에 동기가 있으며, 만져보면 단단
하면서 아픈 것 같음. 게으르게 늘어져 눕기를 좋아하며,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기도 함. 

족태음비경 (足太陰脾經)



족태음비경 (足太陰脾經)


